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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라이언 브라운 환경보건안전 & ESG부문 부사장이 대만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5월 말, 쿠팡은 대만 화롄 대지진 이후 인근 보육원에 수십만 대만 달러를 기부하며 재해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이
번 기부는 대만 보건복지부 재해구호기금에 200만 대만 달러를 기부한 데에 이어 이루어졌으며, 대만 어린이들이 자연
을 사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쿠팡 라이언 브라운 환경보건안전 & ESG부문 부사장은 대만 화롄 대지진 이후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해, 골든별 어워즈 최우수 어
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자와 함께 어린이들에게 책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을 소개하고 읽어줬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아이
들은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과 예상치 못한 고난, 역경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네 자녀의 아버지로서 화롄의 많은 어린이들을 만나 매우 기쁩니다. 큰 역경 속에서도 낙천적이고 삶에 대한 애정을 가진 아이들
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대만어로 ‘화이팅! 사랑합니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라이언 브라운 부사장은 이렇게 말하며, 앞으로도 쿠팡은 대만 어린이들의 권익 보호와 행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
니다.

1979년 설립 이래 한정적인 여건 속에서도 보육원을 열심히 운영 중인 보육원 관계자는 ‘많은 동료들이 애용하는 쿠팡의 사회공헌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돼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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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라이언 브라운 부사장이 두젠시 어린이집을 방문해 재난 후 재건 지원과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7살 안안 어린이는 “쿠팡이 진행한 이벤트가 너무 재밌었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으며,
9살 샤오츠 어린이는 “처음으로 미국인이 들려주는 영어 스토리를 들었는데,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
다. 10살 아련 어린이는 “미국과 한국 장난감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라고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쿠팡은 이번 행사 진행과 함께 아기 물티슈, 기저귀, 장난감 등을 기부했습니다.

Good Shepherd 보육원 아동들이 쿠팡에서 준비한 다양한 선물을 받고 열어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진행한 캠페인에 이어, 쿠팡은 천주교 사회복지재단 Good Shepherd 보육원을 찾아 자선활동도 진행했습니
다. 쿠팡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랑의 천사 프로젝트’를 통해 보육원 어린이들에게 맞춤형 선물을 전달한 것입니다. 화롄현
정부사회국은 “쿠팡과 Good Shepherd 재단의 협력은 대만 아동 복지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라이언 브
라운 부사장은 “화롄 대지진 후 200만 대만 달러 기부와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한 이번 활동은 쿠팡의 지속가능한
경영 철학과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브라운 부사장이 대만 지진 후 치료 지원과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쿠팡의 사회공헌활동에 참석했다.
Good Shepherd 재단과 함께한 기부행사로 아이들은 쿠팡의 선물에 매우 기뻐하며, 다양한 장난감을 즐겼습니다. 3살 샤오인 어
린이는 “친구들과 경찰차를 가지고 놀겠다”고 했고, 7살 아리 어린이는 “레고를 갖고 싶었는데 꿈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7살 팅
팅 어린이는 “디즈니 팔찌 세트로 공주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만에서 진행한 여러 자선활동은 쿠팡의 지속 가능한 경영 철학과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쿠팡은 로켓배송
과 로켓직구 서비스를 대만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상품을 준비
하며 공익 활동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앞으로도 한국뿐 아니라 대만 전역에서도 공익 활동을 펼치며, 대만의
아동 복지와 재난 구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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